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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N년차 솔

로인 당신. 그러나 만년 솔로로 지낼 수는 없다. 짝

남과 내년에는 달달한 데이트를 즐기고 싶은 

당신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금지 행동 6

가지를 인터넷매체‘인사이트’가 소

개했다.

성급하게 마음을 얻으려 다가

가기보다는 상대방이 싫어할 

만한 행동을 자제하는 것 만으

로도 호감을 상승시킬 수 있으

니 집중해보자. 

1. 내 얘기만 하기

짝사랑, 혹은 썸을 망치는 가장 최

악의 이유이자 흔히 저지르는 실수다. 

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썰렁한 

유머를 늘어놓거나 조금의 틈도 없도록 수다를 늘어

놓는 행동은 비호감을 사기 쉽다.

관계 발전에는 오히려 약간 어색함이 감돌더라도 

입은 다물고 귀를 여는 것이 좋다. 또한 내 얘기보다

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말에 집중해야 호감으로 이어

지니 명심하자.

2. 너무 편하게 대하기

가까운 사이가 됐더라도 너무 편하게 대하는 자세

는 금물이다. 사귀기 전까지는 결코 긴장의 끈을 놓

아서는 안 된다.

자연스러운 모습만 보이면 상대방 역시 너무 편하

게 여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냥 편한 사이가 되

곤 한다.

3. 인생사 오픈하기

상대방에게 어필하고 싶어 자신의 인생사를 늘어

놓는 이들도 적지 않다. 하지만 정작 잘 모르는 상태

에서 이 같은 말을 듣게 되면 상대방은 부담과 거부

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.

자신의 이야기보다는 항상 귀를 먼저 열고 진

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

이 더 바람직하다. 

4. 밀당하기

어설픈 밀당으로 상대의 마음

을 잡으려 해선 안 된다. 쿨한 척

하며 답장 타이밍을 재다가 썸 

기회를 망칠 수 있고 지나치게 

밀기만 하다가 고백 타이밍까지 

놓치는 경우도 많다.

솔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상대방

을 대해야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. 

5. 전 애인 이야기하기

전 남친이나 여친 이야기를 꺼내며 은근히 질투를 

유발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. 하지만 이 방법은 

짝사랑 상대에게 크게 와 닿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을 

끼칠 수 있으니 자제하자.

자칫 미련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연애의 가능

성을 단절하는 느낌까지 줄 수 있기 때문이다.  

6. SNS 염탐하기

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좋아하는 이성의 SNS를 염

탐해본 적 있을 테다.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확

인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취향을 가졌는지 알고 싶

은 마음에서다.

그러나 오클랜드 대학의 심리학자 테리 오버치 교

수에 따르면 SNS에는 거짓 정보가 많아 오해할 소

지가 크다. 섣부른 환상을 품거나 사진만으로 상대를 

판단할 수 있다는 것. 이때문에 SNS는 참고만 하고 

지나치게 신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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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안에 ‘솔탈’ 하려는 당신을 위한 충고


